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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지음, 박선하 그림 

출판사: 팜파스 ｜ 116쪽｜값 13,000 원｜초등 중~고학년

디지털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
전자 쓰레기 이야기  

최악의 쓰레기? 최고의 쓰레기?
독성과 잠재력을 함께 지닌 전자 쓰레기의 모든 것! 

이 책은 동화를 통해 어린이 친구들에게 눈부신 디지털 미래가 불러오는 어두운 
그림자인 ‘전자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려 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전자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전자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 전자 쓰레기 이야기> 독후활동지



전자 쓰레기와 전자 쓰레기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생히 알아보자!

-  전자 쓰레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  전자 쓰레기가 왜 위험한지 살펴보아요!

-  전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을 읽기 전에 해보세요!

독후활동 주제망 

▶

▶

1. 표지에서 다른 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2. 앞 표지에 등장하지 않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전기 자원 이동 잠재력

디지털 국제

고립 노동 심각 고갈



하준이가 우쭐해하며 소리쳤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가지고 온 전자 제품들을 쭉 러보았다.
  “와! 선생님이 20년 전에 쓰던 CD플레이어를 가져온 친구도 있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들을 수 있지? 하지만 예전에는 사진은 카메라로 찍고, 
음악은 오디오나 CD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로 들었어.”
  이번에는 재희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그런데 안 쓰는 전자 제품은 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재희의 질문에 선생님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재희의 질문에 선생님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 줄게. 얘들아, 이렇게 안 쓰거나 고장 난 전자 제품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걸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응. 이런 전자 제품을 ‘□□ □□□’라고 한단다. 고장이 나거나 오래되어 쓰지 않는 전자 
제품을 부르는 말이야.”
  선생님이 묻자 아이들은 수런거렸다. 그때 지우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묻자 아이들은 수런거렸다. 그때 지우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했다.
  “버리지 않아요! 엄마가 못 쓰게 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버리기가 
힘들대요. 아빠도 못 버리게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못 쓰는 전자 제품이 엄청 많아요.”
  지우의 말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서 버리기가 찝찝하지. 그런   “맞아.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서 버리기가 찝찝하지. 그런 
전자 제품들은 모두 포맷을 해서 개인 정보를 지워야 해. 그것만 해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전자 제품 속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파기한 다음에 버리면 돼. 그런데 말이야. 전자 
제품은 분리수거가 될까?”
  아이들은 “돼요!”, “안 돼요!” 하며 두 편으로 나뉘었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전자 쓰레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적어 보세요.

-

-

-

□□ □□□
2. 다음은 책 속의 한 장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3. 전자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            →            →            )

① 하드 디스크를 파기한다.

②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전자 쓰레기 수거 업체에 배출한다.

③ 버리는 전자 제품을 모두 포맷하여 개인 정보를 지운다.

● 전자 쓰레기가 왜 위험한지 살펴보아요!

 아그보그블로시의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함부로 마실 수가 없었다. 근처에 있는 
오다우 강도 시커멓게 변한 지 오래고 악취만 풍겼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곳을 
돌아다니며 물을 팔았다. 나는 목이 몹시 말랐지만 조금 참기로 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달려와 여자아이에게 물을 샀다. 아저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예전에는 여기도 참 깨끗했다는데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아저씨의 말이 믿기지 않아 물었다.
  “여기가 깨끗했다고요?”  “여기가 깨끗했다고요?”
  “응. 맹그로브 습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오다우 강에는 싱싱한 물고기가 넘쳐났다고 
들었다. 지금은 새까맣게 변해서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지만.”
아저씨는 물을 모두 들이켜고는 일하던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도 다시 일을 시작했다. 
폐전선을 찾던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 발견했다.
  “어! 자석이다!”
  텔레비전 스피커에 달린 자석을 주웠다. 자석이 있으면 잔재에 남아 있는 고철들을 쉽게 찾을   텔레비전 스피커에 달린 자석을 주웠다. 자석이 있으면 잔재에 남아 있는 고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다. 
  한쪽에서는 형들이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망치로 깨부수고 있었다. 유리 안에 돈이 될 만한 
철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은 망치로, 어떤 형은 커다란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있었다. 
그래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와 부바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다시 고철들을 
찾았다. 
(중략)
  이런 곳에서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반소매 옷과 반바지만 입고 일하다 보면 화상을 입고   이런 곳에서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반소매 옷과 반바지만 입고 일하다 보면 화상을 입고 
피부가 찢어지는 건 일상이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는 아마 오래 못 살 거래.”
  자석을 들고 고철을 찾던 나는 부바의 말에 허리를 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부바는 우울한 눈으로 쓰레기 더미를 보았다.
  “전선을 태우면 연기가 엄청 나잖아. 그거 몸에 정말 안 좋대.”
  “그렇겠지. 나도 연기를 마시면 기침 나고 가슴이 아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돈을   “그렇겠지. 나도 연기를 마시면 기침 나고 가슴이 아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돈을 
벌려면…….”
  “그건 그렇지. 나도 겨우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밥도 먹고, 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너 그거 알아?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린대.”
  “소돔…… 뭐? 그게 뭔데?”
  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부바가 말했다.
  “성경에 타락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거든. 여기가 그만큼 타락했단   “성경에 타락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거든. 여기가 그만큼 타락했단 
뜻이지.”
나는 주변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 위 글을 보고 전자 쓰레기로 인한 변화 중 틀린 것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2. 위 글에서 “나와 부바가 전자 쓰레기를 줍는 이유”를 찾아서 써 보세요.

3. 위 글에서 전자 쓰레기로 인해 ‘나와 부바’가 사는 도시 아그보그블로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정리하여 서술해 보세요.

1. 디지털 미래에는 다양한 전자 제품이 점점 나와요. 그만큼 전자 쓰레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적어 보세요.

2. 전자 제품에는 다양한 금속이 부품으로 활용돼요. 그래서 전자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전문 수거 업체에 보내 이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쓰레기는

 ‘□□□□’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답니다.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책 속(이야기 다섯)에
힌트가 숨어 있답니다! 전자 쓰레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최고의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힌트가 숨어 있답니다! 전자 쓰레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최고의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 전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전자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었다.

② 전자 쓰레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

③ 전자 쓰레기를 줍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다.

④ 어린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전자 쓰레기를 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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